
새해 첫날, 뭐 하셨어요? 

 

목회편지를 시작합니다! 글로 된 설교가 아니니 긴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업상 무엇을 하든 

설교하듯 비춰질 수 있겠으나, 의사소통이 기본적인 동기입니다. 좋은 글을 인용할 수는 있겠지만 

'퍼나르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카고에 살면서 그리고 헤브론 교우들과 한 지체로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은혜들을 나누기 위함이지요. 주보뿐 아니라 홈페이지 커뮤니티에도 올려놓습니다. 

가급적 금요일까지는 올릴 계획입니다. 미리 보길 원하시면 홈페이지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해 다음 날 인사는 "어제 뭐 했어요?"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아침을 먹고 

알링턴 호수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는 자녀들과 중부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간식을 하나씩 사가

지고 왔지요. 호수를 걷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걷거나 뛰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의자에 앉아 호수나 하늘을 보는 사람... 맞은편에서 누가 올 때 저는 사람들을 살

핍니다. 그리고 눈이나 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올해 표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표어를 정했다고 단숨에 표어대로 작동하기는 어렵겠지만 노

력을 기울이거나 의식은 하게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예배실이나 친교실에서 본인의 자리만 고수

하지 마시고 조금씩 돌아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시고, 누군

가 인사하길 바라는 눈치라면 편하게 기회를 주세요. 말이건 눈이건 고개를 끄덕이며 나누는 따

뜻한 인사,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더군요. 목회편지는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눈길입니다.  

 

2019. 1.6. 임철성 목사 올림 


